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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서 열린 세계 최대의 수산물 박람회, 한국서 19개 업체 참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세

계 최대의 수산물 박람회인 2025년 북미수산물

박 람 회 (Seafood Expo North America,

SENA) 가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보스톤 컨벤

션앤익저비션센터(BCEC)에서 개최됐다. 한

국에서는19개 업체가 참가해 한국산 해산물을

홍보하고 미국 수출길 확보 및 확장을 모색했

다. 

‘보스톤수산물박람회’란 이름으로 출발

해 올해 43번째를 맞는 이 박람회는 세계 44개

국에서 1200여 수산업 관련 업체가 참가했으며

방문객은 약 2만 2천여명으로 추정된다. 이 박

람회는 세계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업체와 각

종 항공사, 호텔, 크루즈, 이커머스, 정부조달,

병원, 학교, 레스토랑 등의 구매자들이 미래 파

트너들을 결정짓는 장이다. SENA가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4년 참가자의 82%는 박

람회가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 

이번 북미 수산물 박람회에는 17일 김재휘

보스턴 총영사가 총영사관 관계자들과 방문해

한국 박람회 참가업체들을 돌아보고 대화를 나

눴다. 옥타 경제인협회의 허훈 회장을 비롯한

10여명의 회원들도 참가해 한국 업체들의 미국

진출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최신 수산업 동향

을 살폈다. 경제인협회는 지난해와 올해 박람

회 참가업체 중 하나인 ‘ ▶▶8면으로 계속

세계에서 약 1200여 수산업 관련 업체 참가, 2만 2천명 방문
보스톤 옥타 경제인협회 방문, 한국업체와 협력 가능성 타진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보스톤시포트 BCEC에서 열린 수산물 박람회. 세계 최대의 수산물 박람회인 북미수산물박람회에는 세계 44개
국에서 1200여 업체가 참가했다

<전체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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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 뭉친 한인사회, 이번엔 공연 티켓판매 정조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한인 사회가 한마음으로 개

최하는 ‘유길준 갤러리’ 재개관

을 위한 기금 마련 행사의 티켓판

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티켓 구입은 한국문화를 지키는데

기부할 뿐만 아니라 한인사회 예술

인들의 공연으로 K컬처를 함께 나

누고 11개 단체가 준비한 K푸드를

즐기는 1석3조의 의미를 지닌다. 

4월 5일 오후 6시 내틱 엘크스 로

지(Natick Elks Lodge)에서 한인

사회 11개 단체가 힘을 모아 ‘유길

준 갤러리 한국관 개관 후원의 밤-

조선에서 샐럼까지’ 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보스톤 지역의 예술

인들의 다채로운 공연과 단체들이

준비한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

다.  

후원의 밤 공연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

성되어 있다. 보스톤라라밴드의

7080 밴드 음악, K-팝의 댄스 그룹

‘UMBRA’의 댄스, 보스턴 한

인 노인회의 ‘난타 공연’, 뉴잉

글랜드 한국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사물놀이, 한국 전통 무용가 이한

나씨의 ‘입춤(Ipchum)’ 공연,

김신애씨의 오토하프(Auto Harp)

연주 등이 이어진다. 특히 80여명

분의 대형 한국 전통 비빔밤을 만

드는 퍼포먼스도 진행되어 비빔밥

을 만드는 과정도 보고, 이를 맛볼

수 있다. 

음식은 불고기, 콩나물, 잡채 등

의 한식은 물론, 스시와 마키, 야채

, 샐러드 등 각 단체가 만든 요리들

로 채워진다. 

이날 진행될 옥션에는 엔디컷 칼

리지의 박경민 교수가 자신의 작품

을 기부했으며, 한인 예술인들의

도자기 작품 등이 출품될 예정이다

. 이외에도 PEM 박물관의 유물들

도 옥션에 등장한다. 또한 래플 추

첨을 통해 다양한 상품이 참가자들

에게 제공된다. 

한국 커뮤니티 PEM 후원회(회

장 양미아)는 이번 기금모금행사

가 단순한 기금모금이 아닌 더 많

은 한인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만들

기 위해 입장료를 일반 $100, 시니

어 $60, 그리고 학생(박사후과정까

지) $50로 책정했다. 한 관계자는

“실질적인 티켓 가격은 $50이라

면 나머지 50불은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기부”라는 측면에서 티켓 가

격이 설정됐음을 설명했다. 

한국 커뮤니티 PEM 후원회는

그동안 여러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

로 모금활동을 이어왔다. 줄리전

시민협회 이사는 한순용 노인회 회

장, 김동원 한인회 이사장 등과 함

께 1월 19일 문수사를 방문해 홍보

와 모금활동을 펼쳤고, 이어 성요

한교회를 방문해 PEM에 관한 홍

보활동을 펼쳤다. 

3월 2일에는 줄리전 이사가

PEM큐레이터 김지연 박사, 박혜

원 매사추세츠 한인회 부회장, 그

리고 한문수 평통회장과 함께 보스

톤 한인교회를 방문해 유길준관 개

관을 설명하고 모금활동을 진행했

다. 3월 23일에는 박형태 강원도민

회장 등의 도움을 받아 보스톤 한

인성당인 성 앙뚜안 다블뤼 한인성

당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민협회가 주최한 서

머빌 음력설날롤링퍼레이드에서

도 김재휘 총영사, 양미아 회장,

PEM의 수킴 최고대외협력이사,

그리고 시민협회 줄리 전 이사 등

이 참가해 유길준관 개관을 홍보했

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모금함

을 설치해 기금을 모았으며, 또한

어린이 동화책 등을 판매해 기금을

마련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이번 후원의 밤 행사는 이 같은

한인사회의 모금활동 노력의 하이

라이트가 될 예정이다. 특히 가족

단위로 참가하면 여러가지 의미와

추억을 동시에 만들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행사: 유길준 갤러리 한국관 개

관 후원의 밤-조선에서 샐럼까지

일시: 4월 5일 토요일 오후 6시

(20면 광고 참조)

장소: 내틱 엘크스 로지(Natick

Elks Lodge)

참가비: 일반 $100, 시니어 $60,

학생 $50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4월 5일 유길준관 재개관 후원의밤 행사, 티켓판매 시작

3월 2일 브루클라인 소재 보스톤 한인교회에서 한국커뮤니티PEM후원회의 박혜원 한인회 부회장(좌
측)과 한문수 보스톤평통 회장이 PEM 홍보자료를 전달하고 있다



광고The Boston Korea 2025년 3월 21일 금요일  

3
3



2025년 3월 21일 금요일 종합4 The Boston Korea

박찬모 대표, SBA 올해의 MA 예비역소유 사업체상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박찬모 로건커리토 대표가 중소기

업청(SBA)가 선정하는 올해의 매사

추세츠 예비역 소유 사업체 상(Vet-

eran Owned Business of the Year)

을 수상했다. 

SBA 매사추세츠지역 사무소는 3

월 14일 매사추세츠 올해의 스몰비

지니스 상과 더불어 8개 분과 수상자

를 발표했으며 박찬모 대표는 이중

예비역 소유 올해의 사업체 상을 받

았다. 

SBA는 선정 사유에서 “미국 해

병대에서 소대장을 역임했던 박찬

모 대표는 제대 후 민간인으로서 기

업가의 길로 들어섰으며, 보스턴 로

건 국제공항의 로건 커리토(Logan

Currito)를 포함해 여러 성공적인 사

업체를 운영했다. 현재 그는SBA의

THRIVE 프로그램을 마치고 SBA

8(a) 프로그램 인증을 받아 정부 조

달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

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찬모 대표는 “감개 무량하다.

지난 여러 세월동안 열심히 땀흘려

노력한 열정에 대한 귀한 보상이라

고 생각하니 그저 감사할 뿐이다.”

고 말하고 “앞으로도 주류사회에

서 저희 한인사회와 함께 뛰고 노력

하겠다. 혹시라도 연방정부조달사

업에 관심이 있는 한인들이 있다면

적극 도와 우리 한인들의 위상을 높

이는데 작은 힘을 보태고 싶다”고

밝혔다. 

박찬모 대표는 주류사회와의 지

속적인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로건

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했으며,

로건커리토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면

서 올해 로건공항에서 수상하는 올

해의 머첸트상을 수상했다. 박대표

의 사업체는 로건공항 A와 E터미널

에 위치하고 있다. 

박대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SBA 8(a) 프로그램 인증을 받아 정

부 조달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다. 지

난해 7월  파트너십을 통해 연방정부

로부터 3년 동안 285만2976달러 규모

의 국립묘지관리 사업 계약을 수주

했다.

이외에도 박 대표는 에이어의 포

트데븐에 있는 건축 사업에 단독 입

찰을 진행했으며, 노스캐롤라이나

의 사업에도 입찰해 결정을 기다리

고 있다.

박 대표가 이처럼 정부조달사업

에 뛰어들게 된 계기는 매튜리 코비

미국정부조달협회장의 기사를 접하

면서였다. 박 대표는 매튜 리 회장의

<도전! 미국정부조달사업>이란 책

을 구입해 읽고, 리 회장의 조언을 받

으며 SBA 8(a) 프로그램 인증에 성

공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아늑하고 친근한 전통 음악 시리즈
정우성 대금 연주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턴 한미예술협회는 오는 4

월 6일 (일)에 <한국 전통음악 시

리즈> 의 하나로 정우성 대금 연

주회를 개최한다. 지난 해 11월,

김유나 씨(아쟁)와 김경선 씨(가

야금)의 연주로 처음 시작된 이

시리즈는 하우스 콘서트로 일요

일 오후에 진행되며, 한국 전통

음악을 아늑한 분위기에서 수준

높은 연주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다.

국가무형유산 <대금정악> 이

수자인 정우성 씨는 국립국악중

·고교와 한양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하고 국립국악원 장악과에

서 활동한 바 있다. 한국, 중국 그

리고 시카고 지역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는 최근에는 뉴욕과

뉴저지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

으며 카네기홀, 케네디센터, 링컨

센터 등에서 연주하였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대금 및 단

소, 소금, 태평소 등의 여러 한국

전통 관악기로 청성곡, 천년만세

, 대금 산조를 비롯해 인연, 꿈꾸

는 아리랑 등의 현대 음악까지 여

러 장르의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

다. 

권장 입장료(suggested dona-

tion)는 $20이고, 이는 5월로 예정

된 피바디 에섹스 뮤지엄 유길준

갤러리의 재개관을 위해 전액 기

부될 예정이다. 

예술협회측은 “좌석이 한정

되어 있고 지난 음악회가 이웃 미

국인들의 높은 관심으로 매진이

되었기 때문에, 참석을 원하는 독

자들은  사전 예매를 추천한다.”

고 전했다. 

<음악회 정보>

Korean Traditional Music

with Woo Sung Jung

정우성 대금 연주회

장소: 100 Puritan Lane, Sud-

bury, MA

일시: 2025년4월 6일(일) 오후 3

시

상세 정보:

www.kcsboston.org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전체 기사 읽기>

지난해 280만달러 정부계약 수주, 로건공항 올해의 머챈트상 이어 상복 이어져

로건공항 터미널 C에 위치한 로건 커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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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식 추기경, 보스톤 칼리지서 한국
가톨릭의 역할 강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바티칸 성직

자부 장관인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이 오는 4월 3

일 매사추세츠 뉴튼에 위치한 보스톤 칼리지에

서 강연한다. 이번 강연은 보스톤 칼리지의 '글로

벌 코리아 프로젝트 명사 강연 시리즈'의 일환으

로 마련됐으며, "세계 속 한국 가톨릭의 증언

(The Witness of Korea in the Church and the

World)"을 주제로 진행된다.

강연회는 보스톤 칼리지 히긴스 300(Higgins

300)에서 오후 5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유흥식 추

기경은 강연회를 통해 한국 가톨릭교회의 역사

와 신앙, 그리고 세계적 사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보스톤 칼리지 모리시 칼리지 인

문과학대학 학장실(Dean's Office), 인문학 연구

소(The Institute for the Liberal Arts), 글로벌 참

여 사무소(Office of Global Engagement)가 공

동 후원하며, 국제학 프로그램(International

Studies Program), 아시아학 프로그램(Asian

Studies Program), 그리고 동유럽, 슬라브 및 독

일어학과(Department of Eastern, Slavic, and

German Studies) 등이 공동 주최한다.

보스톤 칼리지 글로벌 코리아 프로젝트를 이

끌고 있는 황인구 교수는 "한국 교회의 성장 과

정과 현재 글로벌 가톨릭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

을 설명하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요한 통

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흥식 추기경은 2021년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

해 한국 최초의 바티칸 성직자부 장관으로 임명

된 이후, 세계 가톨릭 사회에서 한국 교회의 위상

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그는

사제 양성과 성직자의 역할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시하며 가톨릭 교회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강연 참석을 원하는 사람들은 보스톤 칼리지

글 로 벌  코 리 아  프 로 젝 트  웹 사 이 트

(bc.edu/global-korea)를 방문하거나, 황인구 교

수(ingu.hwang@bc.edu)에게 문의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최승훈 박사, 한의학의 세계화를 향한 기록 출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영국

의 윤리국제출판사(Ethics Interna-

tional Press)가 3월 1일 전통의학과 세

계보건기구(WHO)의 관계를 조명하는

최승훈 박사의 책 "전통의학이 WHO를

만났을 때(When Traditional Medicine

Met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를 출간했다. 

저자인 최승훈 박사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WPRO)의 전통의학 지역 고문(Re-

gional Adviser)으로 근무하며, 세계 전

통의학의 표준화를 주도했다. 

이 책은 WHO가 한의학을 포함한 전

통의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과정과

그동안의 연구 결과들을 담고 있다. 특

히, WHO의 전통의학 국제 표준 용어

(IST) 개발 과정과 침구 경혈의 표준화

작업, 전통의학 임상 진료 지침(CPG)

개발 등을 중심으로 전통의학의 글로벌

화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었다. 또한,

2018년 국제 의학 저널 Nature에 게재된

전통의학의 ICD-11 진입에 관한 논문

과 관련된 뒷이야기, 그리고 WHO 내부

에서 표준화 작업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

도 담겼다.

최 박사는 "전통의학의 세계화가 오

랜 비전이었고, 세계화의 전제로서 표준

화를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각국의 전

문가들과 함께 혼신을 다해 추진했었다

”고 밝혔다. 

저자는 책을 통해 전통의학의 ICD-

11 진입과 관련하여 2018년 ‘Nature’

에 저자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글 이 실

리고 또 그 해 가장 인기있는 토픽으로

선정되기도 했지만, 막상 학계에서는 잘

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당시의

일기를 공개했다. 

최 박사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를

졸업하였으며, 같은 기관에서 박사 학위

를 받았다. 또한, 고려대학교 대학원에

서 중국 철학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다.

경희대 한의학과 학과장 및 학장을 역임

했으며 2001년에는 스탠퍼드 의과대학

방문 교수로 초청받아 활동하였고, 2020

년 이후에는 에모리 의과대학의 겸임 교

수로 재직하고 있다.

현재, 그는 Lexington (MA)에서

‘Massachusetts Integrative Medicine

Center’를 개설하여 통합의학 지향의

한의 진료를 하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전체 기사 읽기>전통의학과 WHO의 만남, 역사적 기록으로 
WHO 전통의학 표준화를 주도한 5년간의 여정

<세계 속 한국 가톨릭의 증언> 주제로 강연… 4월 3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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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서 열린 세계 최대의 수산물 박람회,
한국서 19개 업체 참가

하버드대, 연소득 20만 달러 미만 가정에
등록금 면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하버드대학교가 올 가을(2025-

2026 학년도)부터 연간 가구 소득이

20만 달러 미만인 학생들에게 등록

금(tuition)를 면제하겠다고17일 발

표했다.

기존에 하버드는 가구 소득 8만 5

천 달러 미만의 학생들에게만 등록

금을 전액 지원해 왔다. 이번 확대 정

책으로 소득 10만 달러 이하 가정의

학생들은 등록금뿐만 아니라 수수

료, 숙식비와 건강보험, 여행 경비까

지 학비 전액을 지원받게 되며, 신입

생과 3학년 학생들에게는 각각 2천

달러의 추가 지원금이 제공된다. 

또한 소득이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사이의 가정 학생들에게도 등

록금 전액이 면제되며, 식비 및 주거

비 지원을 위한 추가 재정 지원을 신

청할 수 있다. 소득이 20만 달러 이상

인 가정의 경우, 개별적인 심사를 통

해 재정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올 가을(2025-2026학년도) 하버드

대학 등록금(tuition)은 $59,320 이지

만 수수료, 숙식비 및 책값 교통비 등

을 합하면 한 해 학비는 $90,426에서

$95,426에 달한다.

그동안 부모의 소득이 15만달러에

서 20만달러에 달하는 중산층 학생

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립대학교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3만달러 후반대

의 등록금을 지불했었다. 

하버드는 이번 조치가 중산층 가

정의 대학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모든 입학 허가

를 받은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

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하버드는 내년 학년도에만 약 2억

7,500만 달러를 재정보조에 사용할

예정이며, 이는 대학들이 연구 지원

금 삭감과 세금 인상 가능성으로 인

해 긴축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오

히려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통해 인

재를 끌어들이는 과감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근 MIT 등 다른 명문 대학들도

비슷한 재정 지원 확대 정책을 발표

하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에

끼어있는 중산층 가정의 대학 교육

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체 기사 읽기>

인어교주해적단(The Pirates)’

과 MOU를 맺어 올스턴 푸드코

트에 한국 회를 공급하기로 했다. 

인어교주해적단의 원동진 매

니저는 “올스턴 푸드코트의 개

장이 약간 지연됐으며 4-5월 중

부터 횟집에 재료를 공급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참가한 한국업체 중 하나

인 해강물산은 한국 멸치 수출업

체 중에서 최초로 미국 FDA의

그린리스트에 등록됐다. ‘해동

찬가’라는 브랜드로 활동하는

이 업체의 김해동 대표는 미국수

출의 어려움을 극복한 과정을 전

했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2012년께 멸치내장에서 발암물질

인 히스타민 성분이 검출되자 멸

치의 수출을 일시적으로 중단시

킨 바 있다. 

김대표는 “갑작스런 수입 금

지 조치로 미국에 보낸 멸치 선적

분을 내리지 못했다.” 며, 약 2년

간의 노력 끝에 문제를 해결하고

대미 수출길을 다시 열 수 있었다

고 설명했다. 

한국산 게를 가공해 판매하는

김동환 대표는 “올해 처음 참가

해 준비가 부족했지만 앞으로 몇

년더 참가하면서 미국 수출길을

넓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제품의 운송의 어려움이

있어 많은 시제품을 가져오지 못

했으며 참가자들에게 샘플 시식

도 제공하지 못했다”며 안타까

워 했다. 

이번 수산물 박람회에서도 관

세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미국

소재 해산물 도매업체의 한 구매

담당자 김 모 매니저는 “많은 미

국 업체들은 현재 일본업체들에

서 어류와 해산물을 수입하고 있

으나 오염과 지진 등의 문제로 주

로 한국의 수산업계로 눈을 돌리

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많은

중국업체들은 한국은 물론 미국

의 도매업체 및 가공업체를 구매

해 미국의 관세를 피하려는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업체들은 관세 문제에도

불구하고 190개가 넘는 업체가 이

번 SENA 박람회에 참가해 중국

해산물 홍보에 주력했다. 반면 일

본업체는 33개 업체에 불과했지

만 전체적으로 깔끔한 부스 디자

인으로 수산업 선진국의 이미지

를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의 공식 미디

어인 시푸드소스닷컴(Seafood-

Source.com)에 따르면 올해 수산

물박람회의 가장큰 트렌드는 친

환경 포장 및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술이었다.  루시드사(Lucid

Corp.)는 패드가 없고 누수 방지

가 되며 100% 재활용 가능한 새

로운 해산물 포장 라인을 선보였

다. 옥시가드 인터내셔널(Oxy-

guard International A/)은 양식

장을 위한 측정,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을 공개했다. 또한 수산업

계은 기술 혁신, 제품 다양화, 그

리고 효율적인 유통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소개됐다.     

editor@bostonkorea.com

▶▶1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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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와 워

터타운 지역 고급 아파트를 이용해

운영된 성매매 조직을 이용한 혐의

로 기소된 남성들 가운데 12명의 신

원이 14일 처음으로 법정에서 공개

됐다.

지난 2023년 말 연방 당국이 해당

조직을 적발한 이후, 성매매를 통해

시간당 수백 달러를 지불한 남성들

에 대한 신원이 법적 문제로 인해 비

공개 상태였다가 이날 처음 밝혀졌

다.

이날 케임브리지 법원에서 신원

이 공개된 남성들은 패트릭 월시(스

왐스캇), 핀하오 차오(올스턴), 존 J.

도란(웰슬리), 데이비드 라카바(월

댐), 제이슨 한(락스베리), 조나단 P.

랜피어(윈체스터), 파블로 도밍고 마

세이라(보스톤), 피터 H. 맥길리브

레이(보스톤), 케리 우(내틱), 보야

저우(웨스트 락스베리), 마크 주(링

컨), 이홍 저우(보스톤) 등이다.

이 중 단 두 명만이 법정에 직접 출

석했으며, 나머지는 개인 진술권을

포기하고 법정 밖 언론과 시위대를

피했다. 피고인들은 향후 몇 주 안에

메드포드 소재 케임브리지 지방법

원에 정식으로 기소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조직 운영자들이 상세

히 기록해 둔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공무원, 군 장교, 정부 계약자, 의사,

교수, 기업 임원 등 다양한 고객층이

드러나면서 큰 관심을 받았다.

법정에 출두한 제이슨 한(29)씨의

변호사 존 펜사는 법정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으며 부끄럽게 생각한

다”며 한씨가 이전 범죄 기록이 없

고 브리검앤위먼스병원의 방사선

전문가로 근무하는 등을 강조하며

기소유예의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

만 법원 측은 경찰의 요청대로 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2800명 이상의 연락처가 성

매매 조직의 핫라인에서 확인됐으

나, 기소 대상은 주로 문자 메시지를

400건 이상 주고받은 사람들로 한정

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기소된 남성

들에 대한 법정 출석도 예정돼 있다.

이 사건은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심리에서는 보통 비공개로 진행하

지만, 보스톤글로브 등 언론의 공개

소송에 부응한 매사추세츠 최고법

원의 판결로 전원의 신원이 공개됐

다. 

이들 남성에게 적용된 성매수 혐

의는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보통 징

역형은 없지만, 공개된 법정 진행으

로 인한 사회적 비난이 중요한 형벌

이며 억제 효과가 될 수 있다고 피해

자 지원 단체들은 강조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애머스트=보스톤코리아) 한새

벽 기자 = 뉴햄프셔에 거주하는

독일 출신 영주권자 파비안 슈미

트(34)가 지난 3월 7일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 입국 과정 중 이민

세관집행국(ICE)에 의해 구금되

었다.

슈미트의 가족 및 파트너가 보

스턴 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슈미트는 독일에서

아버지를 방문하고 돌아오던 길이

었으며 현재 로드아일랜드 센트럴

폴스(Central Falls)에 위치한 와

이엇 구금센터에 수감 중이다. 그

는 10대 시절부터 미국에 거주했

으며, 2023년에 분실된 영주권을

재발급받아 합법적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가족들이 전했다

.

슈미트의 모친인 아스트리드 시

니어 씨는 “믿기 어려운 일이 벌

어졌다”며 "아들이 합법적 체류

자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

이번 사건은 최근 합법적 영주

권자나 유효한 비자 소지자가 해

외 방문 후 미국 입국 과정에서 추

가 심사 또는 구금을 당하는 사례

가 증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특

히 출국 후 입국심사에서 이민비

자 소유자들은 아주 취약한 상태

에 놓이게 된다. 매사추세츠 법률

개혁연구소(Massachusetts Law

Reform Institute)의 헤더 욘츠 이

민 전문 변호사는 "비자는 입국을

요청하는 것이지만 입국을 보장하

지 않으며, 비자로 입국하는 사람

은 추가 심사를 받을 수 있다”며

“영주권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문

제가 없는 이상 입국이 보장되지

만, 영주권이 어떤 위반 사항으로

인해 주의 대상(Flagged)이 된 경

우에는 추가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컬럼비아대 아파트먼

트에 체포된 칼릴의 경우 영주권

자이며 출국 후 귀국하는 것도 아

닌 상황에서 단지 다른 정치적 견

해를 표명했다는 것만으로 영주권

이 박탈 당하는 상황은 아주 충격

적이라고 욘츠 변호사는 말했다. 

최근 일련의 영주권자 체포, 입

국거부, 체포 후 구금 등의 사태는

향후 미국에 유학하거나, 취업하

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경종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여름 방

학 동안 한국방문을 계획하고 있

는 학생, 학부모 등은 미리 전문가

와 상의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슈미트는 과거 캘리포니아에서

약물 소지와 음주운전 등 경범죄

기록이 있었다. 2022년 법정에 출

두하지 않아 주의대상에 올랐다.

가족들은 새로운 영주권 발급 과

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

문에 이번 구금에 당황하고 있다

고 전했다.

슈미트의 파트너 바바니 호지킨

스씨는 공항에서 몇 시간을 기다

린 후 이민당국으로부터 그가 무

기한 구금 상태라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몇번이

고 전화한 끝에 이민 당국은 2022

년 법원 출두 명령 편지를 발송했

다는 것을 통보받았다. 슈미트씨

는 이 통지를 담은 서한을 받은 적

이 없다는 것이 호지킨스씨의 말

이다. 

슈미트는 구금 중 건강 악화로

쓰러져 병원에 이송된 적도 있다

고 가족들이 밝혔다.

현재까지 슈미트에 대한 공식

기소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독일 영사관은 슈미트 가족 및 미

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상황

을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독일 출신 영주권자, 로건공항 입국 후 ICE에 구금

케임브리지 고급 한인 성매매 업소
이용 남성 12명, 신원 첫 공개
총 2800명 이용 확인, 이중에서 문자메시지 400건 이상만 기소

과거 음주운전 및 약물소지 경범죄, 법원출두 안했던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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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

가 19일 기준금리를 두 번째 연속 동

결했다. 이는 경제 성장 둔화 우려와

지속적인 높은 인플레이션 압박 사

이에서 고민한 연준의 결정이라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이날 기준금리를 기존 4.25~4.5% 범

위에서 동결하고, 자산 축소 속도를

추가로 늦추기로 표결했다. 크리스

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금리 동결 자

체에는 찬성했지만, 자산 축소 속도

조정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졌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

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급격

한 정책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을 인

정하면서도 연준이 서둘러 금리를

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

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

에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기 시작했

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올해 추가적

으로 지연되어 상승이 나타날 수 있

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다만 관세로 인한 인

플레이션 상승이 "일시적일 것"이라

는 기본 전망을 유지했으나,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정확한 영향력

을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된 연준 위원들의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

망치는 기존 2.1%에서 1.7%로 낮아

졌으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

원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2.5%에서

2.8%로 높아졌다. 또한, 올해 말 예

상 실업률은 기존의 4.3%에서 4.4%

로 상향 조정됐다.

연준 위원들은 올해 금리를 총

0.5%포인트(0.25%씩 두 차례) 인하

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8명의 위원들

은 금리 인하가 한 차례 이하일 것으

로 전망해, 당장 높은 인플레이션 억

제 의지를 드러냈다.

파월 의장은 성장률 하락과 인플

레이션 상승의 전망이 서로 상쇄되

기 때문에 통화정책 전망이 크게 바

뀌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준은 성명에서 "경제 전망에 대

한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명시하

며, 기존 성명에서 언급한 고용 및 인

플레이션 목표 달성 리스크가 균형

잡혀 있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파월 의장은 경기침체 가능성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높지는 않다며 "

소비자 심리 등 소프트 데이터는 우

려스럽지만, 실제 경제활동은 아직

크게 둔화하지 않았다. 경제는 여전

히 건강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부정적이

다.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전쟁과 경제

성장 우려가 커지면서 S&P 500 지수

는 2월 중순 이후 10% 이상 하락했다

가 최근 일부 반등했다.

한편, 연준은 4월부터 자산축소 규

모 중 재투자하지 않고 만기 처리하

는 국채 한도를 월 250억 달러에서 50

억 달러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주택

저당증권(MBS) 한도는 350억 달러

로 유지된다. 월러 이사는 기존의 자

산축소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

견을 냈다.

연준은 1월부터 연방정부가 부채

한도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자산 축

소 중단이나 속도 조정 필요성을 논

의해 왔다. 미국은 지난 1월 이미 부

채한도에 도달했다.

연준은 작년 6월부터 자산축소 속

도를 늦추기 시작했다. 이는 단기 자

금 시장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

치였다.   

<전체 기사 읽기>

(뉴욕=연합뉴스) 김 현 연합인

포맥스 통신원 = 뉴욕증시는 연

방준비제도(Fed·연준)의 3월

통화정책 회의 결과를 소화하며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예상대

로 '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으나,

시장은 '연내 2차례 금리 인하' 전

망이 유지된 것에 반색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 인

플레이션 재가열 조짐과 경기 침

체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하기는

하나,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 것도 투자자들에게

위로가 됐다.

위험 선호 심리가 되살아났고,

저가 매수세에 탄력이 붙었다.

1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

소(NYSE)에서 우량주 그룹 다

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383.32포인트(0.92%) 오른

41,964.63에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 벤치마크 스탠더드앤

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

보다 60.63포인트(1.08%) 높은

5,675.2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

합지수는 246.67포인트(1.41%) 뛴

17,750.79를 각각 기록했다.

S&P500지수는 조정 영역(고점

대비 10% 이상↓)에서 한 걸음

더 달아났으나, 나스닥지수는 아

직 조정 영역에서 발을 완전히 빼

지는 못한 상태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

원회(FOMC) 3월 회의를 마치고

'금리 동결' 결정을 발표했다. 최

소 FOMC 다음 회의가 열리는 오

는 5월 초까지 미국 기준금리는

현 수준(4.25~4.50%)으로 유지된

다.

연 준 은  연 내  총

50bp(1bp=0.01%) 금 리  인 하

(25bp씩 2차례) 전망을 유지했다

.

아울러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

확실성이 커졌다고 판단했고, 내

달부터 양적긴축(QT) 속도를 늦

추기로 결정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

률 전망치는 기존 2.1%에서 1.7%

로 하향 조정한 반면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2.5%에서 2.7%로, 실업

률 전망치는 4.3%에서 4.4%로 각

각 높여 잡았다.

파월 의장은 FOMC 마감 후 기

자회견을 통해 "경기침체 가능성

이 상향 조정됐지만 높지는 않다

"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관세 여파

로 부분적 상승할 수 있으나, 관

세로 인해 오른 물가는 곧 정상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장

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대체로 잘

고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

겠다면서 "경제와 인플레이션 추

이를 좀 더 지켜보고 금리를 인하

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위치

에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S&P500을 구성하는 11개

업종 모두가 상승했다.

<전체 기사 읽기>

뉴욕증시, 연내 2회 금리인하 기대·
파월 다독임…동반 상승 마감

연준 금리 동결 유지…"경제 둔화,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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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아일랜드 의사 레바논 방문 후
로건 공항서 입국 거부당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미국 내 전문직 취업(H-1B) 비

자로 체류 중이던 로드아일랜드 의

사가 부모를 만나기 위해 레바논을

방문하고 미국으로 귀국하던 중 입

국이 거부됐다. 

보스톤글로브의 15일 보도에 따르

면 브라운대학교 의학부 소속으로

로드아일랜드 병원에서 근무하는

라샤 알라위에(34) 박사는 지난 13일

목요일 저녁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

에서 미국 입국이 거부되어 구금되

었다가, 결국 미국 내 담당 변호사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파리행

비행기에 태워져 출국 조치되었다.

알라위에 박사는 미국에서 약 6년

간 합법적으로 공부하고 근무했으

며, 지난 7월부터 브라운 메디슨의

신장질환 및 고혈압 부서에서 일하

며 로드아일랜드 병원에서 장기 이

식 서비스 업무를 맡아왔다. 그녀는

2027년 중순까지 유효한 H-1B 비자

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비자는

전문 직종에서 활동하는 이들에게

발급되는 취업 비자이다.

알라위에 박사의 변호사인 토마

스 브라운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다"면서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강력한 이민정책 때

문인지, 여행 제한 조치 때문인지, 아

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에 따르면 알

라위에 박사는 13일 목요일 밤 6시 30

분 도착했다고 동료들에게 메시지

를 보냈으나 그 이후부터 현재 연락

이 두절된 상태이며, 이민단속국이

그녀의 가족에게 연락했다. 알라위

에 박사의 휴대전화 역시 압수당한

상태다.

사건 발생 직후 변호사는 미 매사

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긴급 청원

을 제출했고, 레오 소로킨 판사는 알

라위에 박사를 48시간 이내 사전 통

보 없이 매사추세츠 외부로 이동시

키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이 명

령이 전달되기 전 알라위를 태운 비

행기는 이미 파리로 떠난 후였다. 

브라운대학교 헬스 장기이식외과

책임자인 폴 모리시 박사는 "알라위

에 박사는 특히 신장 이식 대상자 등

록 업무를 맡고 있어, 최근 신장 이식

문제의 공정한 분배에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하고 있었다"며 "H-1B 비자

를 가진 그녀가 출국과 입국 과정에

서 이런 문제를 겪을 이유가 없다"고

안타까워 했다. 

알라위에 박사는 베이루트 아메

리칸 대학 의대를 졸업한 후 미국으

로 건너와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신장병 전공 펠로우십을 마쳤으며,

이후 워싱턴대학교에서 장기 이식

펠로우십, 예일 병원 시스템에서 레

지던트를 거쳐 현재 브라운 메디슨

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의 동료인 조지 베일리스 박

사는 "이번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다

"며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권리가 있는 의사가 이유도 알 수 없

이 입국을 거부당해 환자들마저 피

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알라위가 레바논 방문기간 중 헤즈

볼라 리더의 장례식에 참가했으며

이란 지도자의 사진 등을 전화기에

간직했다가 미국 입국 3일전에 삭제

했던 것을 이유로 출국시켰다고 밝

혔다.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입

국을 금지하는 새로운 여행 금지

령의 초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

대 43개국의 국민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4일 보

도했다.

해당 초안에 따르면 주요 대상

국가로는 이란, 북한, 베네수엘

라, 쿠바, 아프가니스탄, 부르키

나파소,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

아, 예멘, 수단, 리비아 등 총 11개

국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국가

는 기존에도 입국 제한 대상이었

던 곳으로, 초안에 따라 제한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초안이 시행될 경우, 대

상 국가 국민들의 미국 입국이 사

실상 전면 금지되는 등 국제적인

파장과 외교적 마찰이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이

전 행정부 시기 이민정책을 한층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

석되며, 미국 내 이민 정책을 둘

러싼 논쟁을 재점화할 전망이다. 

여행 금지국

Afghanistan

Bhutan

Cuba

Iran

Libya

North Korea

Somalia

Sudan

Syria

Venezuela

Yemen

비자 발급제한

Belarus

Eritrea

Haiti

Laos

Myanmar

Pakistan

Russia

Sierra Leone

South Sudan

Turkmenistan

hsb@bostonkorea.com

미국 43개국 여행 제한 및 금지국
지정 준비중

<전체 기사 읽기>

목요일 로건 공항에 착륙 후 바로 파리행 비행기로 출국 조치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한 의사, 정확한 이유 아직 밝혀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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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우버와 리프트의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 이용료가 올 여름

부터 인상될 예정이다. 매사추세

츠항만청(Massport, 매스포트)

와 두 회사 간 잠정 합의된 내용

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공항

왕복 요금이 현재 편도 3.25달러

에서 편도 5.50달러로 인상된다.

이 합의안은 20일 목요일 매스

포트 이사회에서 표결될 예정이

다. 합의안에 따르면 차량 공유

서비스의 공동 이용(Shared

ride) 요금은 한 건당 1.50달러로

책정된다. 이번 요금 인상을 통

해 발생한 추가 수익은 로건 공항

의 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으로 사

용된다. 

합의안에 따라 우버와 리프트

는 로건 공항에서 공유 차량 서비

스의 접근성을 확대해 교통 혼잡

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매스

포트는 승객들이 차량 공유 서비

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

도록 공항 내 도로변 접근 공간을

시범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매스포트의 리치 데이비 CEO

는 "이번 우버와 리프트와의 합

의는 승객 경험을 개선하고, 로

건 공항을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며, 공

항과 주변 지역의 교통 혼잡을 완

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

혔다. 그는 또한 "로건 공항이 지

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차량 공

유 앱 사용 승객 수가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용

객 증가에 따른 기반 시설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합의안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내용도 포함됐다.

우버와 리프트는 '로건 익스프

레스(Logan Express)' 사용을 장

려하기 위한 '라스트 마일(Last

Mile)'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우버, 리프트 및 매스포트는 공

항 내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시 셔틀 서비스를 공동

으로 도입해 단독 승차로 인한 교

통량을 추가적으로 줄일 예정이

다.

또한, 이번 합의는 운전자가 공

항에 승객을 내려준 후 빈차로 공

항을 떠나는 '데드헤딩(Dead-

heading)' 현상을 감소시키는 방

안도 포함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우버·리프트, 로건공항 이용료 왕복
11달러로 인상

성매매 여성에서 성매매 조직 운영자로
변신한 한인 여성, 징역 4년 선고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와 워

터타운에서 고급 아파트를 이용한

성매매 조직을 운영하며 수백만 달

러의 수익을 올린 한나 이(42)씨가

19일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

보스턴 연방지방법원 줄리아 코

빅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당신의

행동으로 인해 많은 취약한 여성들

이 낯선 사람들과 성매매를 하며 많

은 긴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밝혔다

.

한나 이씨는 2023년 11월 연방 당

국이 조직을 적발한 이후 전국적으

로 큰 관심을 받은 성매매조직 운영

사건의 주범으로 지난해 12월 자신

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와 함께 조

직 운영에 가담한 다른 두 명 역시 유

죄를 인정했으며 아직 선고를 기다

리고 있다.

이들은 케임브리지, 워터타운, 워

싱턴 교외 지역 등 고급 아파트에서

성매매를 운영했으며 여성들을 도

시 간 이동시키면서 고객에게 시간

당 수백 달러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

했다. 고객들에게는 세밀한 신분확

인 절차도 요구했다. 

최근 법원 제출 문서에 따르면, 해

당 조직은 약 9,450건의 성매매를 통

해 56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려

미 동부 지역에서 가장 성공한 성매

매 조직 중 하나로 평가됐다.

검찰 측은 한나 이씨와 그 동료들

이 주로 아시아계 이민 여성들을 모

집해 미 동부 지역 여러 아파트로 이

동시키며 철저히 고립된 환경에서

온라인을 통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성적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설명했

다. 이 조직은 최소 2020년 7월부터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검찰은

이씨가 더 일찍부터 운영을 시작했

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씨의 변호인단은 최근 제출한

문서에서 이씨가 한국의 가난한 가

정에서 태어나 술과 학대를 일삼는

아버지와 우울증을 앓던 어머니 사

이에서 어려운 성장기를 보냈다고

밝혔다. 약 10년 전 미국으로 이주한

이씨는 성매매 여성들이 충분한 돈

을 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캘리포

니아에서 성매매를 시작했고, 이후

라스베이거스와 뉴욕 등을 거쳐 매

사추세츠에 정착했다.

이씨는 매사추세츠 지역에서 다

른 성매매 조직이 연방 수사로 폐쇄

되자 스스로의 조직을 만들어 이를

운영하는 기회로 삼았다. 

변호인 측은 이씨가 직접 성매매

에 참여하며 여성들이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했으며,

성매매 여성들이 자유롭게 서비스

를 거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

는 여성들은 수익의 절반 이상을 스

스로 가져갔다고 덧붙이며, 이씨에

게 30개월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씨가 여성들을

착취한 광범위한 범죄 조직의 수장

이었다고 반박했다. 린지 와인스타

인 연방검사는 "한나는 여성들의 성

매매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수백

만 달러의 불법 수익을 은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이씨가 이들을 육체

적으로 학대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

지만 "이씨의 행동은 취약한 여성들

을 이용해 이뤄졌으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착취했다"이라고 비판

했다. 검찰은 “이씨가 철저하게 계

산된 이씨의 사업은 어쩔 수 없는 삶

의 선택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탐

욕에서 이뤄졌다”며 징역 6년을 구

형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성매매 여성

들과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28

명에 대한 공개 재판도 지난주 금요

일부터 진행 중이며, 소프트웨어 엔

지니어, 치과의사, 자선단체 운영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명단은 곧 공개될 예정이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전체 기사 읽기>강압없이 인도적 성매매 조직 운영과 어려운 환경 들어 선처 호소 
연방법원 판사, 취약한 여성 낯선 사람에게 성매매 강요 혐의 인정

매스포트와 합의, 7월부터 편도 3.25달러에서 5.5달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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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보스톤 봉사회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보스톤에 첨단 양자 연구센터 설립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엔

비디아(Nvidia)가 보스톤에 퀀텀(양자) 컴

퓨팅 연구센터를 설립한다고 18일 보도자료

를 통해 발표했다. 엔비디아는 퀀텀 하드웨

어와 슈퍼컴퓨터를 결합해 양자 컴퓨팅 분

야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해결하

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 연구시설을 ‘엔비디아

가속 양자 연구센터( NVIDIA Accelerated

Quantum Research Center , NVAQC)’라

고 명명하고, 양자 컴퓨팅과 슈퍼컴퓨팅을

융합한 ‘가속 양자 슈퍼컴퓨팅’을 구현

하여 양자 컴퓨팅 분야의 주요 난제인 큐비

트 노이즈와 실험용 양자 프로세서를 실제

장치로 전환하는 문제 등을 해결할 예정이

다.

이 같은 시도는 전통적인 최첨단 슈퍼컴

퓨터와 양자 시스템을 융합하는 초기 사례

가 될 전망이다. 배런즈(Barrons)의 보도에

따르면, 앞서 독일 율리히 슈퍼컴퓨팅 센터

가 D-웨이브 퀀텀의 시스템을 도입해 유럽

최초의 엑사스케일(exascale) 슈퍼컴퓨터

와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자 기술과 슈퍼컴퓨터의 통합은 각각

의 강점을 극대화해 서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특히, 양자 컴퓨팅이 슈퍼컴퓨터가

수행할 수 없는 특정 계산 유형의 한계를 극

복하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

엔비디아의 보스톤 연구센터에는 양자

컴퓨팅 혁신 기업인 퀀티뉴엄(Quanti-

nuum), 퀀텀 머신즈(Quantum Machines),

퀘라 컴퓨팅(QuEra Computing)이 참여하

며, 하버드대의 양자 과학 공학 이니셔티브

(HQI)와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양

자 시스템 공학 그룹(EQuS) 등 주요 대학

연구진들과 협력해 기술 발전을 추진한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Jensen Huang)

은 “양자 컴퓨팅이 AI 슈퍼컴퓨터와 결합

하여 신약 개발 및 신소재 연구 등 세계적으

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엔

비디아 가속 양자 연구센터가 CUDA와 양

자 컴퓨팅이 결합한 하이브리드 컴퓨팅을

발전시키고, 대규모로 유용한 양자 슈퍼컴

퓨터를 구현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이룰 곳

”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팅 애

플리케이션에 배치된 가장 강력한 하드웨

어’로 소개한 GB200 NVL72 시스템을 사

용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대규모 언어 모

델 훈련과 고부하 작업을 지원하도록 설계

된 AI 기반 슈퍼컴퓨터이다.

또한 GPU와 QPU 하드웨어 통합 문제

해결을 위해 NVIDIA CUDA-Q™ 양자 개

발 플랫폼을 도입하여 새로운 하이브리드

양자 알고리즘 및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HQI 공동 디렉터이자 하버드대 교수인

미하일 루킨(Mikhail Lukin)은 "NVAQC

가 세계적인 대학 연구 그룹과 스타트업이

밀집한 보스톤 양자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

을 하게 될 것"이라며, "양자 오류 수정부터

양자 컴퓨팅 시스템 활용에 이르는 다양한

연구를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는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연구

센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엔비디아

는 20일  개최되는 엔비디아 GTC 컨퍼런스

의 ‘퀀텀 데이’를 통해 구체적인 양자 컴

퓨팅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다.

최근 구글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MS)

와 아마존, 디웨이브 등이 최근 잇달아 양자

연구 성과를 내놓으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

이고 있다. 엔비디아 가속양자연구센터는

보스톤을 양자연구의 핵심 주자로 부상시

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엔비디아 가속 양자 연구센터, 양자와 슈퍼컴퓨터 결합
선도적 양자기업 퀀티뉴엄 등과 하버드, MIT 양자연구센터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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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미국 주식시장 놀랍게 23% 상승했

다. 2023년에는 24%였다. 그러나 최근 주식

시장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여기에 주식

시장 폭락과 경기 침체(Recession)가 온다

는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투자자 마

음이 갈팡질팡해질 수밖에 없다.

투자자 대부분은 주식 예측에 매우 민감

하다. 나의 소중한 돈을 투자하기 전 주식

시장 향방을 알고 싶기 때문이다. 이런 투

자자의 간절한 마음의 보답(?)으로 금융회

사는 주식시장 예측을 끊임없이 발표했다

.

미국 권위 있는 경제인(Economists) 잡

지는 2022 혹은 2023년에 경제 침체가 온다

고 강력히 언급(Forecast for US recession

within year hits 100% in blow to Biden)했

다.

미국 대형 금융회사인 제피모건(JP-

Morgan)의 회장(Jamie Dimon)은 ‘허리

케인이 미국 경제를 덮친다’고 2022년 중

순에 경고했다. 대형 헤지펀드사인 브리지

워터(Bridgewater)의 대표(Ray Dalio)도

경제적 고통의 '퍼펙트 스톰'이 온다고 2023

년 경고했다. 

금융회사 더불라인(Doubleline Capi-

tal)대표는 건들라크는 2024년 주식시장이

3,200으로 폭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5,881로 마감되었다. 예측과 실

제의 차이가 매우 크다. 월스트리트지는

해명을 요구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다. 

아마존 회장과 테슬라 회장은 2022년 10

월에 경기 침체기가 와서 2024년 봄까지 지

속(Elon Musk says a global recession

could last until the spring of 2024)될 것이

라고 말했다. 이처럼 저명한 주식 전문가,

경제학자, 대기업의 회장, 펀드 매니저가

끊임없이 미래를 예측했지만, 주식시장은

오히려 2년 연속 상승한 것이다.

1950년부터 경기 침체기를 11번이나 경

험했다. 이래서 주식시장 예측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이며 우리 모두 투자 손실을

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간절한 그 마

음 충분히 이해되지만, 안타깝게 인생이

그러하듯 끊임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는 안전할 수 있지

만 고기를 잡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락장세(20% 이상)인 베어마켓은 뼈

아픈 경험이다. 폭락하는 이유는 항상 다

르지만, 투자자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은

똑같다. 폭락하는 기간이 얼마인지도 모른

다. 시장은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기에 주

식시장 폭락이 이상한 것은 아니다. 주식

시장의 분명한 사실은 이런 폭락을 전부

이겨내고 상승했다는 사실이다.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당연히 자산이 줄

어든다. 그러나 제대로 하는 투자는 시장

이 폭락해도 주식배당금이 꾸준히 나와서

싼 가격으로 주식을 더 구매할 수 있다. 시

간이 지나서 시장이 회복하면 더 많은 주

식 수로 자산이 더 불어난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1950부터 2023년까지

최고점을 1,200이나 기록했다. 매년 평균 17

씩 최고점을 기록했으며, 이것은 평균 20일

마다 최고점을 기록한 것이다. 작년에만 57

이라는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식시장 수익률도 지난 5년 연평균

15.38%, 10년은 13.32%, 20년은 10.47%, 그

리고 30년은 10.98% 평균 수익률을 기록했

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도 맞추지 못하는

주식시장 예측을 멀리하고 꾸준히 장기투

자 하면 연평균 10% 이상의 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 연평균 수익률 10%란 복리도 $10

만 달러 투자가 7.2년 후 $20만 달러, 7.2년

후 $40만 달러, 그리고 약 23년 후에는 $80

만 달러로 불어나는 높은 수익률이다.

노후대책과 은퇴 후 생활비 마련은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이 되는 긴 세월이다.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장기 투자하면 내

돈이 불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투자자는 인식해야 한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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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수년 전 광화문글판에 걸렸

던 시 구절이다. 파블로 네루다 시

인이다.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 있을까. 

아직 내 속에 있을까 

아니면 사라졌을까. 

봄볕 따뜻한 날엔 한국에선 입

학식을 치룬다. 3월초에 갓 입학

한 입학생들을 환영하는 행사이

다. 입학식에 참석하는 신입생들

은 당연히 입학시험을 통과한 학

생들이다. 입학을 하면 학업을 마

치고 졸업을 하고 다시 입학시험

을 치룬다. 상급학교에 가야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시험은 연

이어 닥쳐온다. 

시험의 종류도 다양하다. 입학

시험, 졸업시험, 구술과 구두시험

도 있다. 시험을 고사考査라고도

한다. 이 역시 여럿이다. 입학고사

는 물론이고, 중간고사, 배치고사,

기말고사와 학년말 고사도 있다.

시험이건 고사건 준비된 수험생

들만 패스할 수있다. 그중에 압권

은 입학시험이 아닌가 한다. 

어느 고등학교장님의 글을 읽

었다. 내 고등학교적 교장선생님

의 훈화와 유사하다. 고3 학생들

에게는 아무것도 묻지 말라 경고

한다. 대학입시를 코앞에 두고 있

기 때문이다. 이어 그는 학생들과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몇구절 그대로 옮긴다. ‘당신은

왜 여기에 있는가? 내가 공부하는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지난 시간

동안 나의 노력의 결과는 무엇인

가? 그리고 그 결과 나와 이웃은

행복한가? 오늘 나는 어떤 차이를

만들었는가?’

‘나는 가슴속에 가장 인간다

운 그 무엇을 만들고 싶어 하는가

? 지금 내 마음속에 담겨있는 성장

의 나이테는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닌가? 나는 초등학교

때보다 더 순진하고 중학교 때보

다 더 정직하며, 고등학교 시절보

다 더 열정적이고 인간적인가?’

고3과 젊은이들 뿐아니다. 실버

세대 근처를 배회하는 내게도 같

은 질문이 던져졌다. 나역시 고3

시절이 있었고, 그걸 거쳐온 내게

말이다. 고3이었던 그 아이는 지

금 이자리에서 컴퓨터화면을 보

며 몇자 두드리고 있다. 그때 그

아이는 정녕 내 안에 남아 있나?

시험은 질문부터 시작한다. 또

한 시작인 질문이 옳아야 답도 옳

을 수있다. 오늘 졸문은 질문투성

인데, 답이 있을 것인가? 내게 남

아 있는 시험이 있는가? 나를 찾기

위한 시험 말이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

라 (마태 26:41)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970회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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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TV '러브쉐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한담객설閑談客說: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 있을까

지난 2024년 연말에 한국을 방문하며

GOOGTV(기독교복음방송) ‘러브쉐어

’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되었다.

프로그램 진행에는 이평찬 목사님과 나경

화 목사님이 진행을 하시고, 특별한 경우

성두현 목사님이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

고 계신다. 방송국을 찾아가야 하니 지인

목사님(정원석 목사님)의 라이드를 받아

함께 가게 되었다. 모두가 감사한 분들이시

다. 사역 활동을 하다보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렇듯

모두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

며 동역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매 회는 아니더라도 더러

더러 보고 있었다. 30분 남짓 ‘간증 + 인터

뷰’ 형식의 프로그램은 진행하시는 두 분

덕분에 즐겁고 행복한 방송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혼자서 보다가도 깔깔거리며 웃음

을 토해내길 여러 번 했었다. 어디 그뿐일

까. 삶을 살아오며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

들을 듣다보면 삶이 하도 무겁고 캄캄해 땅

이 꺼질만큼 가슴이 무거워지다가도 갑작

스런 반전의 시간(이야기)을 터트리면 모

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그 가

슴벅찬 은혜’를 가슴으로 느낄 수 있어 눈

물과 웃음이 뒤범벅이 되는 것이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

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

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

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

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 12:4-7)

하나님은 어찌 이렇게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은사)대로 사용하시는지 신묘막측

하시다. 이제는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게 되

면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또 어떤 것을

넣어주셨을까 하고 궁금해지는 것이다. 나

와 다른 또 하나의 창조물인 까닭에 신비롭

기까지 해진다. 

상담을 하다보면 어느 경우에는 자신 속

에 응어리진 오랜 상처들을 끄집어 내는 작

업에 두려움과 더불어 도망치려는 마음마

저 갖는 내담자들을 만나게 된다. 이런 것

처럼 내 속의 것들을 하나둘 끄집어 내는 연

습,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내가 자

유로움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울부짖

는 기도로 회개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도와

주신다. 나도 모르는 사이 눈물이 흘러내리

다 못해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성령체험’인 것

이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

다’고 하신다. 이처럼 우리는 매일 씻기고

, 닦이고, 깎여야 한다. 생각으로만 갖고 있

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물질에서의 10의 1조 11조 신앙생활이 필요

하다. 그러나 특별하지 않은 일상 생활에서

의 10의 1조도 꼭 필요한 것이다. 하루를 하

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말씀의 시간관

리, 샤핑(물건구입), 만남의 관계에서도 절

제가 필요한 것이다. 삶에서 ‘우선순위’

를 정하라는 것이다. 내 시간관리가 철철해

지면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게 된다.

GOODTV ‘러브쉐어’ 방송을 시청하

면서 천차만별의 삶과 각자마다에 오만가

지의 걱정들이 있음을 배우고 깨닫게 된다

. 나와 다른 삶을 살아온 이들에게서 얻는

깊음의 경험들 그들이 경험한 것들과 체험

들이 또 하나의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꾼이 되고 용사가

되는 이야기들은 오늘을 사는 내게 큰 깨달

음으로 다가온다. 이 방송을 시간이 날 때

마다 차근차근 만나본다. 세상의 나이나 사

역 안에서의 직분이 그리 중요하지 않음으

로 일깨워 준다. 어느 장소, 어느 위치에 있

든 하나님이 ‘떠나라’ 명령하시면 그냥

순종하며 ‘떠나는 것‘있다.

생각나는가. 초등학교 시절 ‘가을운동

회’ 때에 또래 친구들과 100미터 달리기

시합을 위해 그어진 흰줄 선에 한 발을 내

밀고 땅~ 하고 쏘아지는 총소리에 귀 기울

이며 기다리던 그때를 말이다. 불안하고 긴

장되어 화장실도 가고 싶고 아무 소리도 귀

에 들리지 않는 그때 정확한 것은 결승선(

푯대)을 향해 뛰어간다는 것이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다. 목

적지와 방향이 확실하면 염려할 것 없다.

조금 이르고 느린 것뿐이지 틀리지 않았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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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남성 암 발생률 4위인 전립선암은 예후

가 좋아 ‘착한 암’이라 불리지만 3기 이후 다

른 곳에 전이되면 매우 위험해지는 암이다. 전

립선암은 남성만 가지고 있는 전립선의 샘세포

에 나타나는 악성 종양으로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고, 증상이 있어도 전립선 비대증과

유사해 모르고 지나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전립선암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립선

암 환자수는 2019년 9만5996명에서 2023년 13만

4504명으로 4만명 가까이 늘었다. 연령대별로

는 50세 이상 남성에게 발병 위험이 높다. 전립

선암의 주요 원인은 유전적 요인, 비만, 흡연, 남

성호르몬 이상과 붉은 육류를 즐기는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최근 5년 새 40% 이상 증가했다. 

초기에는 무증상인 경우가 많고, 병증이 진

행되면 소변을 볼 때 힘이 들어가고 소변 줄기

가 약해지며, 잔뇨감과 빈뇨, 밤에 화장실을 자

주 가는 야간뇨 등 배뇨 관련 증상이 나타난다.

또 소변 또는 정액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 및

혈정액과 뼈로 전이될 경우 허리, 골반 등에 통

증과 다리 부종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전립선암은 초기 치료(1 기, 2 기) 시 5 년 생

존률은 99%로 예후가 좋지만 주위 뼈와 임파선

등으로 전이되면 44.5%로 떨어지고 사망률도

높아져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무엇보다 중요

하다. 대한비뇨학회에서는 증상이 없어도 50세

가 넘으면 매년 전립선암 검사를 권고하고 있

다. 특히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40세 이후부

터 필수로 검사하는 것이 좋다. 

전립선암의 진단은 직장 수지 검사와 직장

경유 초음파 검사, 혈중 PSA(Prostate specific

antigen, 전립선특이항원) 검사 등을 진행한다.

직장 수지 검사는 의사가 장갑 낀 손가락을 항

문으로 넣어 전립선을 직접 만져보고 결절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혈중 PSA 검사는 전립선

암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검사 중 하나다. 전립선특이항원은 전립선의

상피세포에서 생성되고 정액의 액화에 관여하

는 단백질 분해요소로 PSA의 수치가 높으면

전립선암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전립선암의 치료는 수술적 치료, 호르몬 치

료, 방사선 치료, 항암 화학 치료 등 다양하다.

암이 있는 장소와 병기, 연령, 병력 등 다양한 상

태를 고려해 치료 방향이 결정된다. 임상적으

로 전이가 되지 않고 전립선 내에 국한된 국소

전립선암은 치료만 잘 진행되면 완치도 가능하

다. 

호르몬 치료는 남성호르몬이 생성되는 과정

을 억제하거나 적립선에 작용하지 못하게 해

전립선암을 억제하는 방법이며, 방사선 치료는

고에너지의 방사선을 사용해 암 세포를 죽이는

형태로 치료한다. 항암 화학 치료는 호르몬 치

료가 유효하지 않거나 효과가 없을 때 진행한

다. 

치료 후에는 추적 관찰을 통해 계속해서 건

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암의 재발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한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와 전

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사선 동위원소 골

주사 촬영 또는 전산화단층 촬영, 빈혈 등을 확

인하기 위한 일반혈액검사 등을 주기적으로 받

는 것이 필요하다.

전립선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효과가 높

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예방을 위해서는 금연

과 규칙적인 운동은 기본, 저지방 및 고섬유질

의 채소와 과일, 생선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 또 50대 이상 중년 남성은 1~2년 주기로 전립

선 PSA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령화시대 증가하는 전립선암, 50대 이상 남성
정기검진 필수”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
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
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고령화시대 증가하는 
전립선암,
50대 이상 남성 
정기검진 필수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고령화시대로 들

어가면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질환인 전립선암

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병원 비뇨

의학과 하 지수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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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JOSEON  
DYNASTY TO SALEM
Night of Fundraising for the 
Opening of Yu Kil-Chun Gallery 
of Korean Art and Culture

April 5, 2025 | 6 pm
NATICK ELKS LODGE | 95 SPEEN STREET | NATICK, MA 01760

Artist in Korea, Fan (taegeukseon) (detail), 18th century. Paper, lacquer, and wood. Gift of Edward Sylvester Morse, about 1900. E4439. Artist in Korea, Rank badge with two cranes and clouds for a civil o�cial (hyungbae) (detail), 19th century, Embroidered silk. Gift of 
Gustavus Goward, 1899. E9785. Artist in Seoul, Korea, Bridal robe (hwarot) (detail), late 18th century. Silk, paper, cotton, wool, and metallic thread. Gift, 1927. E20190.F. Artists in Korea, Screen painting, 19th century. Silk, wood and paper. Museum Purchase, made possible 
by W.C. Endicott and George A. Peabody, 1927. E20262.A. ������������������������
�����

	������������������� �����­��������������������������������������	����������� ������­��������������������������������
����������������������	��­����
��
����¡¢£¤�¥¦§�����������������¨©������	�ª�«���¬�®¯ ��°��� �±��²��³��´ ��µ��¶·¸�¹º»�¼½����
�¾��²��



광고The Boston Korea 2025년 3월 21일 금요일  21



22 The Boston Korea2025년 3월 21일 금요일  칼럼

  

많은 첫 주택 구매자들이 주택

을 구매하려면 20%의 다운 페이먼

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널리 퍼져 있지만, 사실 인

터넷에서 접할 수 있는 오래되거

나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부동산 중개인조

차도 의도치 않게 정확하지 않은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바이

어의 상황을 기반으로 한 조언이

나 본인의 상황만을기준으로 한

지인의 조언은 제한적이고 잘못된

정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구매 여정에서 가

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오픈 하

우스를 방문하여 집을 구경하기

전에 pre-approval을 받는 것입니

다. 초기 단계에서 모기지 상담을

하다 보면 인터넷을 통해 접한 오

해들을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많

고, 또 많은 구매자들이내 집 마련

의 길이 생각보다 더 가깝다는 사

실에 놀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최소로 필요한 다운

페이먼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FHA 모기지: 최소 3.5%, 실

거주 목적만 가능, 2-4 패밀리도

3.5% 다운

· Conventional 모기지 (실거

주 목적): 첫 주택 구매자는 3%, 그

외 주택 구매자는 5%

· Conventional 모기지 (주택

투자 목적): 싱글패밀리 또는 콘도

는 15%, 2-4패밀리는 25%

이 외에도 100% financing이나,

개인의 상황과 지역에 따라 다운

페이먼트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부동산 구매자들

이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더 빨리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도와

줍니다. 20%의 다운 페이먼트를

모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종종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뉴잉글랜드 또는 미국 북동부 지

역의 경우, 코로나의 여파와 무관

하게 집값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

으므로, 단순히 다운 페이먼트를

더 모이려는 계획은 주택 구매를

더 어렵게 만들 수있습니다.

모기지 대출 전문가(loan orig-

inator/loan officer)들은 각 구매자

의 필요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최

신의 정확한 정보를 기반해제공하

는 일을 합니다. 다양한 옵션을 알

고 가장 적합한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주택 구매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택 구

매자들의 평균 다운 페이먼트는

15%에 불과하며, 특히 젊은 구매

자들은 더 적은 금액을 지불하는

경 우 가  많 습 니 다 . (출 처 :

https://www.bankrate.com/mortg

age s /ave rage-down-

payment/#what-is)

주택 소유는 생각보다 훨씬 가

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의 여정을 계획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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